
인도네시아, 비철금속 수출세 부과
가공시설 없어 원자재로 수출 … 2012년부터 수출제한 방안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과 비철금속 등에 수출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카르타글로브 등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2012

년에 석탄과 비철금속 등에 수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월24일 보도했다.

산업부 아리얀도 사갈라 산업정책 국장은 “2012년부터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4년부터 가

공하지 않은 광물자원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 시행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물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인도네시아 광물 가공산업 등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과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화력발전용 석탄과 니켈, 구리 등의 생산과 수출에서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공시설

이 거의 없어 대부분 값싼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고 있으며, 7월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3년 안에

가공하지 않은 광물자원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코코아, 팜유 등에는 이미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업들은 수출세를 확대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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